
S M 수급 타이트로 가격 급등세
2002년 상반기 일본기업 정기보수 영향 … Elba 가동이 변수

SM(Syrene Monomer) 시장은 20001년 미국경기 침체로 크게 위축되면서 국내 SM 공급기업들의 채산성이

많이 악화되었으나 2002년 3월 들어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SM 가격은 2001년 3/4분기에 톤당 450달러 선에서 4/4분기 미국 테러로 인한 경기침체로 360달러까지 하락

했다.

그러나 2002년 나프타 가격 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기초유분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되면서 SM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2002년 2월 SM 가격은 450달러 선을 회복했으며, 3월초에는 550달러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내수가격도 3월초 현재 톤당 55만6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SM 가격은 앞으로 2002년 2/4분기까지는 꾸준히 오를 전망이며 그 이후에는 약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상당수의 일본 SM 공급기업들이 2002년 상반기에 정기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Asahi Kasei는 3월 한달

동안, Idemitsu Petrochemical은 2월, 4월과 하반기 10월, 11월에, 신일철화학과 Tosho는 3월에 정기보수 일정

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상반기 아시아 SM 시장은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수출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SM은 PS(Polystyrene),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EPS용으로 사용되며 PS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냉장고, 자동차 등에 쓰이는 PS는 실질경제와 관계돼 있어 수요 회복세가 원료인 SM보다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채산성 측면에서 볼 때 보통 PS제품과 SM 원료의 가격이 톤당 100달러 이상 차이가 벌어져야 PS 제조기

업들의 수지가 어느 정도 맞는데, 실질경기의 회복이 더뎌 PS 가격이 SM 가격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향

후 SM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7월에는 싱가폴 소재 Elba가 SM, PO 플랜트를 가동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BTX 시장의 희망

적인 반응과는 달리 SM 시장이 약간의 타격을 받을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점진적인

경기회복 전망으로 SM 수요가 늘어나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M은 1997-2001년 세계적으로 생산능력이 1.6% 증가했으며, 수요가 2.1%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

어왔다. 또 세계 석유화학기업들의 증설과 더불어 향후 5년간 SM 생산능력은 2.6% 증가할 전망이며, 수요는

중국의 연평균 47% 신장과 더불어 3.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M 플랜트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메이저는 Chevron, Dow-BASF, Lyondell, Asahi, Shell, Elba 등이 있다.

Chevron이 2003년까지 미국 플랜트 생산능력을 52만8000톤 증설할 계획이며, Elba가 싱가폴에 550만톤 공

장을, Lyondell이 2004년까지 63만5000톤을 확대하는 등 2007년까지 세계적으로 SM 319만1000톤이 확대될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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